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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행이나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

번쯤 버킷리스트에 올려 봤을 만한 천문현상

이 있다. 바로 오로라(aurora)다. 하지만 오로라

는 새침해서 쉽게 제 얼굴을 내놓지 않는다. 일

단 오로라를 보기 위해선 주로 위도 60도 이상

의 극지방으로 가야 하는데다 날씨가 맑아야 

하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해야 하는 여러 조건

이 있다. 또 백야현상이 일어나는 여름철엔 오

로라를 볼 수가 없다. 이처럼 오로라는 자신을 

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기 일쑤

이기 때문에 오로라를 한 번 본 사람이라면 평

생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살아간다.

‘이데일리’에 따르면 오로라는 지상에서 100km 이상

인 극지방의 고층 대기가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과 

부딪혀 빛을 내는 현상이다. 태양은 항상 양성자와 전자 

등으로 이뤄진 대전입자(플라스마)를 방출하고 있다. 태

양에서 모든 방향으로 내뿜는 이 같은 플라스마의 흐름

을 태양풍이라고 한다. 

지구는 늘 태양풍에 노출돼 있는데 지구를 둘러싸고 

있는 자기장으로 인해 지구에 도달하는 대부분의 태양

풍은 자기권 밖으로 흩어진다. 하지만 일부가 지구 자기

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하면서 공기 분자(대부분은 산

소)와 반응해 빛을 내는 현상이 오로라다. 태양에서 날

아온 물질이 지구 자기장과 상호 작용을 통해 극지방 상

층 대기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방전현상이 바로 오로라

인 셈이다. 오로라 관측이 극지방에서 쉬운 이유는 그 

지역에 지구의 자기력선이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.

그렇다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면 더 선명한 오로라

를 더 많이 볼 수 있을까? 그렇다. 태양 흑점 생성과 소멸

이 활발한 시기를 태양 활동의 극대기라고 하는데 이는 

일정한 주기를 갖고 나타난다. 보통 그 주기는 11년이다. 

지난 2013년이 바로 이 극대기였고 다음 극대기는 오는 

2024년이다. 이때는 태양에서 오는 태양풍이 더 강하기 

때문에 더욱 뚜렷한 오로라가 더 자주 생성된다.

보는 지역에 따라 오로라 색깔이 초록색이나 붉은색 

등으로 다른 이유는 뭘까? 오로라는 높이에 따라 낮은 

쪽은 녹색 그 보다 높은 쪽은 적색을 띤다. 극지방에선 

바로 머리 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니 두 색상 모두를 볼 

수 있고 그 중에서도 아래쪽의 초록색 오로라를 보다 

뚜렷이 볼 수 있다. 하지만 가령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호

주 등 극지방이 아닌 지역에서는 둥근 지구를 깎아 올려

다 봐야 하기 때문에 하단의 녹색 빛은 보지 못하고 상

단의 적색 빛만 연하게 볼 수 있다. 한국의 고서에서도 

약 11년 주기로 적기(赤氣)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전해져 

오는 것으로 보아 우리 선조들도 오로라를 신비한 천문

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. 

오로라는 산소 외에 질소와 충돌해서도 생긴다. 질소

는 과자 봉지의 충전재로 쓰일 정도로 안정적인 기체이

다 보니 강한 에너지가 아니면 질소를 들뜨게 만들기가 

어렵다. 이 때문에 태양에너지가 평소보다 매우 강하게 

지구에 전달되는 때에 질소에 의한 오로라를 볼 수 있는

데 이 오로라는 보라색이다.

태양과 지구가 함께 만든 감동 ‘오로라’


